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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번 연구는 독일 통일 후 구동독광산의 구조조정 사례 분석을 통해 통일 이후 북한 폐광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폐광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혼란의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0년 통일 독일은 대외매각을 통해 구동독 국영광산의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경영악화로 운영을 중단하는 광산이 급증했다. 구동독광산은 환경문제와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감산 정책으로 인해 추가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광산 지역의 치솟는 실업률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기반은 붕괴하게 되었다. 독일 정부는 광산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기업을 설립해 단계적인 광산 구조조정과 함께 광해복구와 도시재생 사업을 동시에 추진했다. 향후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북한지역 광산도 생산원가 급등, 환경규제 강화, 생산감축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광산의 구조개편은 광업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북한 광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광산지역 오염실태에 대한 정밀 진단과 함께 광해복구사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광산의 역사적 유산의 보존과 함께 광산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가 개발된다면 북한의 폐광지역은 새로운 평화문화의 공간으로 변모될 것이다.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problems that will arise in North Korea's abandoned mine areas after unification, in comparison to the case of former East German mine restructuring after German unification, as well as to search rational policy to mitigate the social and economic chaos that will result from mine closure. In 1990, an attempt by Unified Germany to transit former East German state-owned mines to some private sectors failed, and the number of mining closures increased due to poor management. Former East German mines were affected by uncontrolled mining pollution and a policy of production reduction due to stric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local economic situation in the mining areas had deteriorated with a high unemployment rate. The Unified German government halted its privatization strategy and established the public corporations to rehabilitate mine damage through gradual restructuring while also initiating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When the Korean Peninsula is unified, North Korean miners will face higher production costs, strict environmental controls, and finally production cuts. The restructuring process of North Korean mines should be carried out in a way that minimizes the negative economic impact on the local people, based on an unbiased review from a qualified mining institution. A mid- to long-term assistance plan should be developed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North Korea's mining industry, and mine damage should be managed under a strict inspection of contamination. The abandoned mine areas in North Korea will be transformed into a new place of peace culture if the distinctive cultural contents of a mining area are established while preserving the historical heritage of North Korean 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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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1990년 동독인들이 누렸던 통일의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주민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Lee, 2020). 구동독의 광산지역에서도 경제적 침체와 더불어 지역공동체가 붕괴하며 정신적인 박탈감은 커져만 갔다. 통일 후 구동독지역 광산을 운영하던 국영기업 대부분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급증한 것이 이들이 충격에 휩싸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통일 이전 무분별하게 개발되었던 광산의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1990년대 말 광해복구사업의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구동독의 광산지역은 황폐한 경관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웠다(Sin et al., 2019).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광산 구조개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북한이 동독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과거 동독은 세계적인 석탄생산 국가로 1980년대 말 연간 3억 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며 전력과 난방에너지를 충당했으며, 세계 4위의 우라늄 생산기지로 총 23만 톤이 넘는 우라늄을 생산해 소련에 공급했다(BMWI, 2011; Sin et al., 2019). 북한은 광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8년 이전까지 석탄, 철광석 등 주요 부존자원을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내수 시장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해 왔다(Kim et al., 2021). 향후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북한 광산지역에도 동독과 유사하게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수행된 국내에서의 관련 연구로는, 남북한의 급격한 통일에 대비한 에너지 부문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동서독의 석유, 석탄 및 전력산업 부문의 통합사례 분석이 진행되었다(Kim, 2015). 상기 연구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하고 북한 정권이 일시에 무너졌을 경우 북한 민생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지원방안에 초점을 두었으며, 구동독광업 전반의 구조개편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남북협력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로는, 북한의 전력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 전후 동서독 전력계통 및 전력산업 통합과정에 대한 분석과 함께 발전용 연료 공급과 관련한 광업 기업의 구조조정 사례가 일부 거론되기도 했다(Noh, 2014). 앞의 두 연구는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거시적인 에너지 정책과 전력산업의 민영화 과정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구동독광산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어떤 영향과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최근에는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남북한 통일 시 광업 분야의 통합에 대비해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광업 부문 통합 절차와 세부 법률조항에 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Ryu et al., 2019). 이외에도 남북한 환경 분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독일의 구동독 광산지역 환경오염에 대한 복원과정 및 개선사례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으나, 구동독 폐광지역의 사회경제적인 회복방안에 관한 논의로까지 발전되지는 못했다(Sin et al., 2019).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독일의 구동독지역 광산 구조개편 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례 분석을 시행하고, 실제 구동독광산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북한 폐광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독일 광업현황
      전 세계의 광물자원 현황을 분석한 미국지질조사소의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독일의 광업은 에너지 광물인 석탄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USGS, 2021). 2018년 기준으로 독일의 전체 석탄 생산량 중 갈탄은 90% 이상인 약 1억 7천만 톤을 차지하였으며, 코크스용 석탄은 약 9백만 톤, 무연탄과 역청탄이 약 3백만 톤 생산되었다. 갈탄, 무연탄 및 역청탄의 생산량은 지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며, 과거 구동독의 주요 생산 자원이었던 우라늄의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다. 금속광물로는 그동안 소량 생산되며 금속광의 명맥을 유지하던 철광석의 생산이 2016년부터 전면 중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금속으로는 건설용 자재인 시멘트와 요업원료인 고령토와 장석 등이 지속해서 생산되고 있다(표 1).

      
        Table 1. 
				
        

        
          Production of Mineral Commodities: Germany (USGS, 2021).
        
        

      

      
        
          
            	Commodity
            	2014
            	2015
            	2016
            	2017
            	2018
          

        
        
          	Coal : Anthracite and bituminous
          	8,340
          	6,650
          	4,079
          	3,840
          	e2,700
        

        
          	　　　Lignite
          	178,178
          	178,065
          	171,547
          	171,286
          	166,258
        

        
          	　　　Coke, metallurgical
          	8,945
          	9,420
          	9,546
          	e9,860
          	9,357
        

        
          	Iron ore, mined, concentrate
          	456
          	468
          	-
          	-
          	-
        

        
          	Uranium, mined, U content
          	metric tons
          	33
          	-
          	45
          	34
          	-
        

        
          	Barite 
          	metric tons
          	87,585
          	45,311
          	49,374
          	34,177
          	e34,000
        

        
          	Cement: Hydraulic
          	32,099
          	31,150
          	32,737
          	33,991
          	33,633
        

        
          	　　　　Clinker, intended for market
          	23,871
          	23,355
          	e24,000
          	e24,000
          	e24,000
        

        
          	Bentonite
          	395
          	e395
          	e395
          	e395
          	e395
        

        
          	Kaolin, marketable
          	4,275
          	e4,300
          	e4,300
          	5,200
          	e5,200
        

        
          	Feldspar, mined
          	e200
          	e200
          	285
          	277
          	e280
        

        
          	Graphite, crystalline flakee
          	metric tons
          	500
          	400
          	500
          	800
          	800
        

        
          	Gypsum, mined
          	2,835
          	2,872
          	3,090
          	3,238
          	3,271
        

        
          	Lime, quicklime, dead-burned dolomite
          	6,747
          	6,847
          	6,973
          	6,991
          	7,112
        

        
          	Potash, K2O equivalent: mined
          	3,738
          	3,750
          	3,270
          	3,587
          	e3,900
        

        
          	Limestone, including dolomite, not for cement manufacture
          	19,000
          	19,000
          	14,483
          	15,153
          	14,563
        

        
          	Marble, including other calcareous stone
          	350
          	e350
          	e350
          	e360
          	e350
        

      

      
        
          * Unit: Thousand metric tons (gross weight, unless otherwise specified), eEstimated, - Zero.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의 갈탄 생산량은 1950년 1억 톤을 조금 넘는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 급격히 증가해 1950년대 후반 2억 톤을 초과했다(Brauers et al., 2018). 1970년대 이후 동독은 연간 2억 5천만 톤 내외의 갈탄을 생산했으며, 1985년 3억 톤을 넘기며 1990년 통일 이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생산량을 유지했다. 한편, 서독의 갈탄 생산량은 1970년대에 들어와 1억 톤을 넘어섰으며, 1981년 최대치인 1억 3천만 톤을 기록한 이후 통일 이전까지 1억 톤 이상의 생산 규모를 유지했다. 무연탄과 역청탄의 경우 동독에서는 1970년대 소량 생산된 이후 1979년 이후 생산이 보고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상황이었으며, 서독의 경우 1973년까지 1억 톤 이상의 생산량을 보인 후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냈다(그림 1).

      
        
        

        Fig. 1. 
				
        

        
          Coal production from East and West Germany (Data from the BGS, 2022).
        
        

        

      

      동서독의 생산량을 합친 독일 전체의 석탄생산량은 1970년대부터 1989년까지 연간 5억 톤 내외를 유지했으나 1991년 1.8억 톤으로 급감한 이후 1992년 3억 톤으로 회복했다가 2010년대 중반까지 2억 톤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그림 2). 1990년 독일의 석탄생산 급감 사유는 동서독의 통일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으로 인해 구동독지역의 갈탄 생산량이 1991년 대폭 감소한 후 통일 이전 대비 3분의 1 수준인 1억 톤 규모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Brauers et al., 2018).

      
        
        

        Fig. 2. 
				
        

        
          Coal production in Germany (Data from the BGS, 2022).
        
        

        

      

      전 세계 석탄 생산량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동독이 8.9%, 서독은 7.4%였으며 동서독을 합치면 16.3%(4.8억 톤)로 소련(5.8억 톤)과 미국(5.6억 톤)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1989년 독일의 석탄생산 비중은 9.9% (동독 6.2%, 서독 3.7%)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2019년에는 1.6%까지 낮아졌는데 이는 세계 석탄생산량의 증가와 함께 독일 석탄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그림 3).

      
        
        

        Fig. 3. 
				
        

        
          Germany's coal production share (Data from the BGS, 2022).
        
        

        

      

      독일의 석탄 중 갈탄은 과거 동독의 수도였던 Dresden 인근의 Central Germany와 Lusatia 지역에 부존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벨기에 국경과 인접한 구서독 Rhineland 지방에도 분포하고 있다. 무연탄은 네덜란드와 인접한 Ruhr와 프랑스 접경 지역인 Sarre에 집중되어 부존하고 있으며, 구동독지역에는 소규모로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Deshaies, 2018). 독일 석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갈탄의 지질학적 매장량은 총 724억 톤이며, 이중 구동독지역인 Lusatia에 115억 톤, Central Germany에 100억 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구서독 지역인 Rhineland에는 가장 많은 509억 톤 정도가 부존되어 있다(DEBRIV, 2020).

      2019년 독일의 갈탄 총생산량은 1.3억 톤으로 구동독 지역인 Lusatia에서 약 5천 2백만 톤, Central Germany에서 약 1천 4백만 톤 생산되었으며, 서독 지역인 Rhineland의 생산량은 약 6천 5백만 톤으로 구동독 지역과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한편, 생산된 갈탄의 약 90%는 전력 및 난방에너지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10%가량은 화학 용도로 소비되었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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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nite production from three mining areas (Data from the DEBRIV, 2020).
        
        

        

      

      독일의 무연탄은 대부분 구서독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의 정치·경제·사회의 재건을 위한 중심축으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전신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al Community)를 결성하는 핵심 기반을 제공했다. 서독 석탄산업의 최고 활황기였던 1957년 무연탄광에서 일했던 직접 고용인원은 약 60만 명에 달했으며, 탄광과 관련한 간접부문에 고용된 인원은 직접 고용된 종사자 수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Brauers et al., 2018; Oei et al., 2020).

      1958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석탄 가격 자유화와 국제 석탄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서독의 무연탄 생산량과 탄광 근로자 수는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서독 정부는 탄광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사회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석탄 보조금 지급과 함께 탄광의 점진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도입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화를 추진했다(Oei et al., 2020). 서독의 석탄광산 구조조정 정책은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을 배려한 점에서 영국의 정책과 차이점을 보여주는 데 마거릿 대처로 대표되는 보수당 정부는 민영화 방침에 따라 국영석탄공사(State-owned National Coal Board) 노조를 무력화하고 경제성이 낮은 탄광을 폐쇄하는 탈석탄 정책을 추진해 노조와 정부 사이에 극한적인 갈등상황이 발생했다(Park and Kim, 2020).

      서독의 최대 무연탄 생산지인 Rhur 지역에서는 ‘Rhur 지역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어떤 광부도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어를 기치로 1960년대부터 단계적인 석탄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광업과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조정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산업의 보호와 함께 광산지역을 생태적인 가치를 지닌 공공 문화의 장소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병행되었으며, 2000년 이후 EU의 정책을 반영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한 후 정부는 지역사회와의 합의를 통해 2018년 마지막 탄광을 폐광하고 보조금의 지급도 중단했다(Dahlbeck et al., 2021). 독일 무연탄 생산량이 동서독 통일이라는 정치·경제적 격변 속에서도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냈던 것은 무연탄 광산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서독지역에 있었고 독일 정부도 지역의 상징성을 고려해 점진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독일의 갈탄 광산 종업원 수를 살펴보면 동독의 경우 1950년대 6만 명 수준에서 석탄 생산량이 급증하며 1980년대 말에는 14만 명으로 노동자 숫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가 통일 이후인 1990년대 중반에는 2만 명 이하로 급감하게 되었다. 서독의 경우 1950년대 약 4만 명 규모였던 광산근로자 숫자가 점진적으로 감소해 1980년대에는 절반 수준인 2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통일 이후 1만 명대로 유지되었다(Brauers et al., 2018).

    

    

  
    
      3. 구동독광산 구조개편 및 폐광지역 복원사업
      통일 전 동독지역의 석탄산업은 탄광, 석탄 가공제품 제작공장, 석탄 가스화 공장과 화력발전소를 통합한 국영 석탄콤비나트 형태로 운영되었다. 1990년 6월 동독은 공공재산의 사유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ivatiza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public assets)을 제정하고 동법에 근거해 동독 기업과 부동산의 처리 및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인 신탁청(Treuhandanstalt)을 설립했으며, 신탁청은 1990년 8월 발효된 통일조약 제25조 조항에 의거해 통일 후 연방정부 재무부 산하 기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Lee, 2015; Ryu et al., 2019). 구동독 국유자산 처리 및 관리는 신설기관인 신탁청에 위탁하여 진행되었으며, 신탁청은 생존 가능한 기업을 먼저 선별하여 신속한 매각을 추진했다(Kim et al., 2011). 이에 따라 국영기업인 구동독광산도 신탁청에 귀속된 후 사유화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신탁청은 경쟁력이 있는 광산의 경우 발전소와 고부가가치 시설과 함께 패키지 형태로 민간 매각을 시도했다. 그러나 신탁청을 통한 자산매각 정책은 매우 참단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통일 이후 과도기적 상황에서 화폐통합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과 석탄 감산정책 등의 문제가 발생해 대다수 광산이 경영상황 악화로 도산하게 되었다(MIBRAG, 2015). 독일은 사업장 폐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1992년부터 구조조정 후 자산매각 또는 청산방식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You et al., 1998).

      구동독광산 구조개편 과정은 신탁청이 1992년 매각 일변도 정책을 중단한 이후 구조조정 병행 방침을 수립하며 1993년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유망광산의 경우 민간기업에 매각하고 경쟁력이 약한 중소형 광산의 경우 공기업 설립 후 운영을 이관하는 광산 합리화 형태로 진행되었다. 구동독의 주요 갈탄 부존 지역인 Lusatia에서는 Senftenberg 갈탄연합기업(Braunkohlenkombinats)이 LAUBAG (Lausitzer Braumkohl AG)으로, Central Germany 지역에서는 Bitterfeld 갈탄연합기업(Braunkohlenkombinats)이 MIBRAG (Mitteldeutsche Braunkohle AG)으로 재편되었다(Treuhandanstalt, 1994; Kim, 2015; MIBRAG, 2015). LAUBAG이 소유한 중소형 광산 일부는 공기업인 LBV로, MIBRAG에 소속된 중소형 광산은 MBV로 이관되었으며, LBV와 MBV는 1995년 독일 연방정부 산하 공기업인 LMBV로 통합되게 된다(Treuhandanstalt, 1994). 이후 LAUBAG은 2002년 스웨덴 기업의 자회사인 Vattenfall에 완전 매각되었으며, MIBRAG은 1994년 Anglo American 컨소시엄에 매각된 이후 2009년 체코 에너지기업인 CEZ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며, 2011년에는 EP Energy에 재매각되었다.

      신탁청의 구조조정 정책 도입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Central Germany 지역의 광산 수는 1989년 20개에서 5년 만인 1994년 3개로 감소했으며, 발전소도 1989년 15개에서 1994년 3개로 줄어들었고, 광산근로자도 1989년 57,249명에서 1994년 3,755명으로 급감했다(MIBRAG, 2015). 한편, 광산 대부분이 합리화를 통해 폐광 절차를 밟은 가운데 예외적으로 ROMONTA는 구조조정을 통해 독자 생존할 수 있었다. 신탁청은 1993년 Central Germany 지역에 MIBRAG과 별도로 석탄을 원료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ROMONTA를 설립하고, 1994년 제1차 사유화를 실시하였다(DEBRIV, 2021). 이후 2001년 ROMONTA는 내부경영자 인수를 통한 제2차 사유화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는 1920년대 초부터 시작된 오랜 운영 경험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Montan Wax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원료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ROMONTA, 2021).

      우라늄 광산의 구조조정은 구동독의 일반 광산들과는 달리 특수한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소련이 동독 우라늄 광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독지역의 우라늄 광산개발을 담당한 WISMUT는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이후인 1947년 소련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우라늄 광산은 대부분 작센(Sachsen)과 튀링겐(Thüringen) 지역에 소재했으며, 1950년 Ronneberg 광산 발견을 시작으로 WISMUT에 의해 독점적으로 우라늄 광산이 개발되었다(Lersow, 2006). 1953년 WISMUT의 지분은 소련과 동독이 각각 50대 50으로 조정되었으나 생산된 우라늄 정광이 소련으로 공급되며 통일 이전까지 소련이 관할권을 행사했다. 1990년까지 WISMUT는 23만 톤 이상의 우라늄을 생산해 동독을 세계적인 우라늄 생산국가로 올려놓았으며 직원 규모도 약 50만 명 수준에 달하기도 했다. 1991년 동서독 통일과 함께 통일 독일 정부는 소련과 WISMUT 양도에 관한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WISMUT를 독일 경제기술부 산하의 공기업으로 재편했다. 독일 연방정부의 환경실태조사결과 WISMUT가 운영하는 우라늄 광산의 오염도가 매우 높아 광산 운영은 중단되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폐광지역에 대한 정화작업 수행으로 기관의 업무가 전환되었다. 우라늄 광산 운영 중단에 따라 대규모의 인력 구조조정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1991년 WISMUT는 2만 8천 명의 직원을 승계했으며, 협력회사 설립을 통해 1만 1천 명의 직원을 퇴사시키고 이후 2차 구조조정을 통해 6천 7백 명을 감축해 최종적으로 오염 정화사업에 필요한 1,500명 수준으로 인력 규모를 축소했다(BMWI, 2011; Han, 2018; Sin et al., 2019). 전 세계적으로 우라늄 개발이 활발했던 1980년 기준 동독의 우라늄 생산량은 5,245톤으로 미국, 소련, 캐나다, 남아공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으며, 비율로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8%를 차지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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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uranium production in 1980 (Data from the OECD, 2006).
        
        

        

      

      구동독지역의 광산 구조개편 과정에서 광산개발로 인한 대규모 환경오염 문제가 큰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통일 이전 동독은 유럽 최악의 대기 오염국으로 서독보다 15배나 오염도가 높았으며, 동독 주민들은 특별한 대책 없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갔다.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은 갈탄 속에 함유된 높은 유황 성분으로 난방과 전력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황과 분진이 다량 발생했으며, 오염물질은 제대로 된 정화장치 없이 대기로 유입되어 인체와 자연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었다(Han, 2018). 통일 이후 각종 정보가 공개되며 구동독의 환경오염 문제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유럽연합의 환경기준을 적용할 경우 구동독의 경제재건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Ryu et al., 2019). 동독지역에 대규모로 부존하고 있는 갈탄은 화력발전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역청탄에 비해 열량이 낮고 회분이 높아 장거리 운송 시 경제성 확보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갈탄 대부분이 광산 인근에서 발전용 연료와 난방 용도로 사용되어 광산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가중되었다. 토양오염 문제도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에서 오랜 기간 숨겨져 있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서 노천 광산개발로 인해 비옥한 토양과 산림이 대규모로 유실되었다. 일부 폐광산에서는 생활 쓰레기와 독성 물질이 포함된 화학 폐기물까지 매립되며 지하수를 광범위하게 오염시켰으며, 무분별한 광산개발은 주변 지역의 농업에도 큰 피해를 주었으며, 동식물의 생태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Lee, 2013).

      독일 정부는 구동독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과거 서독 기준의 환경규정을 적용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했다. 구동독의 갈탄광산은 2005년 발효된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따라 추가로 채굴량을 큰 폭으로 감축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독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전체 배출량 대비 35% 수준에서, 최근에는 22%까지 낮출 수 있게 되었다(MIBRAG, 2015; Brauers et al., 2018; Han, 2018).

      우라늄 광산의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했는데 광산개발 과정에서 배출된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폐석과 폐기물을 적절한 방식의 처리 없이 주거지 인근에 방치해 광범위한 지역에 토양과 수질오염 피해가 확산하게 되었다(그림 6). 1990년 12월 독일 방사능안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약 5억 톤의 우라늄 폐석에서 고준위 방사능이 방출될 위험이 있으며, 우라늄 광석 선광장에도 라듐, 비소, 납과 같은 유해성분이 높게 검출된다고 보고했다. 우라늄 개발이 집중되었던 튀링겐주와 작센주의 광산근로자 5만 9천 명에 대한 집단 건강조사 결과 방사능오염과 폐암 발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추정되는 7,695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다(Han, 2018). 독일 연방정부는 1991년 소련과 WISMUT 양도협정을 체결한 이후 방사능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광산개발을 중단했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폐석 적치장과 유출수, 광미장, 채광장, 우라늄 정광 생산시설의 오염정화 사업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독일 광업 및 방사선 방지법령, 독일 토양오염 방지 및 수질 규정, 통일조약이 적용되었으며 우라늄 광산의 폐광과 관련해서는 구동독의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지 조례 및 광산 매립 조례가 사용되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총 62억 유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방사능 오염지역의 환경복원을 추진했으며 우라늄 광산 광부들의 직업전환을 위한 인력개발 및 조기퇴직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병행하기 시작했다(Lersow, 2006; BMW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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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hoto of Ronneburg uranium mine taken in 1991 (modified after BMWI, 2011).
        
        

        

      

      한편, 구동독의 탄광 지역에서는 1990년 이후 석탄산업 붕괴와 폐광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과 광범위한 환경오염, 황폐한 경관, 교육률 저하 등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Sin et al., 2019). 독일 정부는 LMBV를 활용해 폐광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했다(LMBV, 2021). LMBV는 1994년 출범 당시 구동독 Lusatia와 Central Germany 지역의 사유화에 실패한 광산의 구조조정과 합리화를 위해 출범했으며, WISMUT와 같이 광해복구사업과 지역개발사업도 병행했다. 1999년 마지막 탄광의 운영이 종료된 이후부터 LMBV는 폐광지역 오염정화 및 지역 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0년부터 2016년까지 폐광지역의 재개발을 위해 투입된 연방정부와 주정부 예산은 총 100억 유로에 달했으며, LMBV는 2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염지역의 정화, 농경지 및 산림 복구, 자연보전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황폐해진 지역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Mellgard, 2014; LMBV, 2017). 이외에도 LMBV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폐광산 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형 노천 탄광이었던 Klettwitz 광산에 풍력발전기 66기를 설치해 화석에너지에서 미래에너지로 사업을 전환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비하며 폐광지역 복원을 추진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LMBV, 2010; Lim, 2014).

      환경복원 사업은 시민단체에 의해서도 추진되었는데 독일의 환경단체인 나부재단은 독일연방환경재단과 개인 후원자들의 지원을 받아 Lusatia 폐광지역의 일부인 1,930 ha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연보호구역으로 복원했다. 과거 노천채광장이었던 물웅덩이 위에는 멸종위기종인 개구리매가 날고, 물총새, 물 제비 등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주변 지역에는 자연림이 조성됨으로써 2012년 유엔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공식 프로그램에 등재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Lim, 2014).

      통일 이후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동독 폐광지역의 재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기울여졌다. 쇠퇴하는 중소도시의 부흥을 위해 브란덴부르크주는 낙후된 구도시의 물리적인 정비와 함께 사회경제적인 분야의 재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Cottbus에서는 도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밀집지역의 소규모 유휴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설치했으며, 황폐화된 도시 이미지를 생태 친화적인 형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공공정원과 텃밭 가꾸기를 지원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였다(Park, 2014).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는 청소년들도 직접 참여했다. 독일연방 건축도시공간연구소(BBSR)는 총 8개의 시범사업을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 이 가운데 구동독 폐광지역에 소재한 Halle/Saale의 사업도 선정되었는데, 이 지역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낙후된 도심 유휴지가 자전거영화관, 공작소, 카페 등으로 탈바꿈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Park, 2017).

    

    

  
    
      4. 북한 광업현황
      북한의 광업은 내수 및 수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의 국내 총생산(GDP)은 2020년 기준 34.7조 원이며, 이 중 광업 분야는 3.7조 원으로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BOK, 2021). 북한 광산물의 대외 수출 비중은 대북제재 이전인 2016년 14.6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9%를 기록했으나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 사회의 제재가 강화되어 2017년 광산물 수출액은 6.5억 달러로 급감하게 되었다(Kotra, 2017, 2018). 이후 UN 안보리에서 북한의 민생용 광산물 수출까지 금지한 결과 2018년 광산물은 0.5억 달러로 수출 비중은 20%까지 감소했고, 2019년에는 0.3억 달러까지 떨어지며 북한 광물자원의 대외 수출 비중은 12%로 떨어졌다(Kotra, 2019, 2020). 2020년 북한의 광산물 수출 비중은 21%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북한 전체 수출액이 감소하며 상승한 결과로 실제 광산물 수출액은 0.2억 달러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Kotra, 2021).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의하면 2021년 기준 북한에서 가장 우세한 광산은 석탄광산으로 전체 728개 광산중 33%인 241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속광산이 260개, 비금속광산이 227개 분포하고 있다(그림 7). 북한 광물자원 생산량은 석탄이 2019년 약 2천만 톤 생산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은 철광석으로 약 3백만 톤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KOSIS, 2021).

      
        
        

        Fig. 7. 
				
        

        
          Distribution map of North Korea mines (KOMIR, 2021).
        
        

        

      

      북한의 광업은 국내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취약한 상황이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탄소감축 정책 도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로의 발전체계 전환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는 북한이 전력의 상당 부분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발전용 연료를 국내 생산 석탄으로만 충당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북한의 전력 생산량 238억 kw 중 화력발전량은 128억 kw로 전체 발전량의 54%를 차지했으며, 수력발전으로는 110억 kw의 전력을 생산했다(KOSIS, 2021).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흐름으로 인해 북한의 석탄 위주의 산업구조는 재편 압박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로 북한 광업은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화폐통합에 따른 인건비 상승, 광체 심부화로 인한 채굴비용 증가, 광산안전설비 추가 투자비용 및 광해방지시설 신설 등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며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인력과 자재를 필요로 하는 갱내채광 방식과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해외 석탄과의 가격 경쟁에서 더욱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 광산 운영 전반의 비효율성은 고착화된 상태로 동서독과 같이 단기간에 통일이 이루어지면 대다수 광산의 폐업과 함께 광업연관 산업과 지역사회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는 북한의 탄광 지역이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광산부문 연관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탄광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인구유출도 가속화되며 사회경제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과거 영국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석탄광산 합리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져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을 볼 때 광업의 비중이 높은 북한에서는 더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의 석탄생산 및 수출기지 역할을 하는 평남북부 탄전의 순천시, 개천시, 덕천시, 북창군과 평남남부 탄전의 강동군, 석탄공업대학이 소재한 평성시 등이 이러한 변화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평안도 지역에서 대북제재로 대중국 석탄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관련 산업이 위축되며 주민들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지역경제도 동반 침체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Ha, 2018). 향후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북한의 석탄산업은 대북제재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위기에 노출되며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광업은 그동안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문제시되지 않았던 광산지대의 각종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갖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북한의 탄광 지역은 광산과 가공시설이 주거지역과 분리되지 않고 난개발되고 있으며, 광산개발 활동으로 인한 소음, 석탄 야적으로 인한 분진과 난방에 따른 매연 발생 및 산림파괴 등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갖고 있다(그림 8). 남한 또는 국제적인 환경기준을 북한 광산지역에 적용할 경우 광산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오염복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다. 통일 이후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낙후되고 오염된 정주 환경은 직접적인 인구유출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붕괴 상황까지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구동독 광산지역에 나타났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북한 페광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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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ng area of Suncheon, North Korea (Google Earth, 2021).
        
        

        

      

    

    

  
    
      5. 북한 폐광지역 지원방안
      통일 직후인 1990년부터 독일은 광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신탁청을 통해 구동독광산의 대외매각을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일괄적으로 추진했으나 상당수 기업이 파산하고, 광산지역에서는 실업자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신탁청의 사유화 정책은 통일 후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14,000여 개의 구동독 국영기업을 정리하며 시장경제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었다(Choi, 2016). 그러나 신탁청의 사유화 우선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퇴출시키며 구동독지역 산업 전반에 걸쳐 대규모의 실업과 함께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부담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구동독인들의 자본력이 취약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Song, 2001; Lee, 2015). 구동독의 경제 혼란으로 인해 신탁청 대한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으며, 결국 1991년 베를린 신탁청 건물에 폭탄이 터지고 이어서 서독 출신인 신탁청 청장인 Detlev Rohwedder까지 살해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다(Petty, 1991). 구동독지역 경제의 혼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 독일은 1992년부터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운영을 정상화한 후 매각하거나 경쟁력이 없는 경우 폐업시키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You et al., 1998). 광업부문 구조조정을 위해 독일 정부는 전문 공기업인 LMBV를 설립하여 경쟁력이 낮고 대외매각이 어려운 광산을 점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광산지역 광해복구 사업과 대체산업 육성을 병행하며 지역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하게 되었다.

      LMBV의 설립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로 보일 수 있으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폐광지역의 도시재생과 석탄산업 붕괴의 부정적인 영향을 만회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Schulz and Schwartzkopff, 2016). 또한, 폐광지역 노후 광산설비의 철거와 오염지역에 대한 성공적인 복원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정주 여건을 만든 공로를 인정받았다(Dudău et al., 2019). LMBV의 노력을 통해 과거 흉측한 폐허로 여겨졌던 Lusatia의 탄광의 채광장에는 20여 개의 운하로 연결된 새로운 인공호수가 조성되었고 호수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호텔, 캠핑장, 요트장, 수상스포츠 등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되며 독일의 대표적인 휴양소이자 유럽 최대의 인공 수상 관광지역으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Gannon, 2020). 폐허로 변한 노천 탄광을 독일의 대표적인 호수 지대로 변모시킨 과정은 영국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가디언(The Guardian)에도 소개되며 LMBV의 광해복구 사업의 성과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Mellgard, 2014). 또한, LMBV 사례는 구동독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적인 체계를 마련했다는 의의와 함께 기관 자체가 이 지역을 위한 강력한 상징으로 정치적인 지지를 받고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통로로 활용되며 Lusatia와 Cetral Germany 지역의 개발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itzenstein et al., 2021).

      향후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폐광지역 복원을 위해서는 LMBV와 같이 로컬의 필요를 발견하고 중앙정부와 능동적으로 소통하며 중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 내 일자리 유지와 같은 공공성을 반영한 구조조정 정책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광산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주민의 신뢰도가 큰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로컬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 광산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광업 전문기관과 환경부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광산을 평가하고 북한 광업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해 북한광산과 연관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미래 수요를 고려해 기존 유망광산에 대한 추가 매장량 확보를 지원하고 신규 유망광구 발굴을 위해 개발 잠재성인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탐사를 시행하는 등 핵심 산업원료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등 대체산업의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광산 노동자에 대한 인력재개발과 함께 창업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필요하다.

      북한 광산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염실태를 정밀 진단하고 문제가 큰 광산의 경우 즉각적인 폐광과 함께 광해복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독일이 광범위한 지역에 방사능오염 피해를 준 WISMUT의 우라늄 광산개발을 중단시키고 광해복구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참고해 북한 폐광지역에서도 토양과 수질오염 개선, 산림과 생태계 복원 등의 종합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환경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고 지역사회가 위기에 빠지는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으므로 광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한 친환경 광산개발도 장려해야 할 것이다.

      폐광지역에 대한 사회통합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도 북한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 단위의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 산하에 전담 공기업을 설립하고 단계적인 광산 구조조정과 함께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통일 독일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공기업 LMBV를 설립하고 폐광지역의 낙후된 건물과 도로를 정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북한에서도 효율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북한의 석탄 생산량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미 남한은 2021년 12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 727.6백만 톤 대비 40%를 감축해 배출량을 436.6백만 톤까지 줄이겠다는 상향된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북한도 1994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이후 2005년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2016년 8월 파리기후협정에 참여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30을 제시했기 때문이다(Kwon, 2021; ME, 2021). 따라서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 사회와의 약속으로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지역 재건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권한위임과 함께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독일 광산지대인 Ruhr에서는 회색빛 광산지대의 쇠퇴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문화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으며, 주(州)정원 박람회 개최를 통해 폐광산과 흉물로 전락한 도심 지역을 문화공간으로 변모시켜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Park, 2013). 이를 위해서는 경직성이 높은 중앙집권적인 북한의 행정시스템을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해외 성공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기회를 부여해 로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로컬 중심의 사업기획이 필요하다. 로컬평화(local peace)의 연구자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하향식 사업 추진 방식을 비판하고, 실제 현지인들의 생활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Ginty and Richmond, 2013). 구동독 폐광지역인 Lusatia에서도 예술가와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로컬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산업유산 발굴과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들의 참여를 통해 황폐했던 지역이 창의적이고 생태적인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었다(IBA, 2022). 따라서 북한의 폐광지역에서도 로컬에 기반을 둔 행위주체자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 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공간을 마련해 도시재생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이들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된다면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의 폭발을 막고 평화적인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동독 주민들이 패권적이고 일방적인 서독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통일 이후 실망과 열패감에 휩싸이고 서독인들의 무관심과 냉소에 반발해 불만과 대항의식이 폭발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노력은 사회통합 관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Lee, 2020).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정서적인 박탈감을 막기 위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존하고 기억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도 의미가 크다. 기억박물관 설립을 통해 북한 광산지역의 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록물들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물품들을 수집하고 전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졸페어라인(Zollverein)에서는 시민단체의 강력한 참여를 통해 이 지역에 광산개발 역사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회상시킬 수 있는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내며 2001년 유네스코(UNESCO)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얻었다(Kim, 2007). 이처럼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잊혀 가는 지역 산업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계승한다면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지역의 고유가치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관광명소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폐광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축제를 기획하고 이를 인접 도시에 전파한다면 북한 곳곳을 연결하는 문화클러스터의 창출과 함께 새로운 평화문화의 공간이 형성될 것이다.

    

    

  
    
      6. 결 론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 생산국이었던 동독은 1990년 통일과 함께 급격한 광업 분야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통일 독일은 신탁청을 통해 국영기업이었던 구동독광산의 대외매각을 추진했으나 실패했으며 화폐통합으로 인한 생산원가 증대와 구소련 해체에 따른 동유럽 지역으로의 수출감소로 광산 운영이 중단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구동독 광산지역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는 광산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켰으며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는 독일이 석탄감산 정책을 강화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구동독광산은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고 실업률의 급증과 함께 광산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은 심화했다. 광산지역 도시의 급격한 인구유출과 사회문제 증가로 인해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의 기반은 붕괴하게 되었다.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독일 정부는 구동독광산 처리방식을 매각 일변도에서 구조조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광지역의 사회경제적인 혼란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석탄광산은 공기업 LMBV를 설립해 담당하도록 했으며, 우라늄 광산은 동독과 소련의 합작기업이었던 WISMUT를 연방정부 산하 기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수행하게 했다. 이들 기업은 초기에는 기존 광산의 구조조정 업무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후 오염지역에 대한 환경복원과 폐광지역의 사회경제적인 복구사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며 지역사회의 재건에 집중할 수 있었다.

      북한은 동독과 유사한 석탄 중심의 생산구조를 갖추고 있어 향후 통일이 되면 북한 광산은 생존의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 광산지역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는 복구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규제 강화는 석탄 수요를 줄일 가능성이 크므로 생산량 감축과 함께 단계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 광산에 대한 합리화 과정은 사업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폐광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환경 복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실업 문제도 같이 해소해야 할 것이다. 북한 폐광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공기업을 설립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북한에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사업계획에 참여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문화적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 폐광지역에 고유의 문화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인접 도시에 확산한다면 산업 공동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빈곤과 비평화 상태에 빠진 폐광지역이 새롭게 평화의 공간으로 창출되고 북한 전역에 평화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시발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구동독광산에 관한 구조조정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통일 이후 북한 폐광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은 향후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북한 광산과 주변 지역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 수립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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